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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특허분쟁 “갈수록 태산”
일본, 한국 겨냥 특허소송 총공세 … PDP 이어 반도체․메모리까지

마쓰시타가 11월1일 PDP 특허침해를 이유로 도쿄 법원 및 세관에 LG전자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

분신청 및 통관보류 신청을 낸데 이어 도시바가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도시바의 소송은 2004년 봄 삼성SDI와 일본 후지쓰의 PDP 분쟁에서 촉발된 한국-일본 기업간 특허권 싸움

이 자칫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도시바는 반도체 중에서도 최근 부상하고 있는 플래시메모리 관련특허 3건을 문제삼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는 전원을 끄면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D램이나 S램과 달리 전원을 끊어도 데

이터가 없어지지 않는 메모리로,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데이터를 보존하는 롬(ROM)의 장점과 정보의 입출력

이 자유로운 램(RAM)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어 비휘발성 메모리로 불린다.

읽기와 쓰기가 자유로운 고성능, 고신뢰성의 메모리제품으로 HDD(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대체할 것으

로 예상되며 디지털카메라, MP3, 메모리카드, 휴대전화 등 다양한 디지털제품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특허권과 관련해 한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진작부터 감지됐다.

Sharp를 비롯한 일본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중요한 제조기술은 특허를 내는 대신 공개하지 않고 꼭꼭 숨겨

두는 이른바 블랙박스 전략을 쓰고 있는 것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한국을 의식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블랙박스 전략을 통한 첨단기술의 비공개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 못지 않게 중

요하기 때문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harp는 CG실리콘 기술을 비롯해 LCD TV의 핵심 기술을 사내 블랙박스에 저장하고 있고, 마쓰시타전기도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은 물론 관련 부서원이 아니면 내부직원의 접근조차 엄격히 통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타이완, 일본 등 3개국이 세계 LCD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전세계 LCD 생산의 40% 가량

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PDP도 상황이 비슷해 2001년까지만 해도 일본기업이 전체 시장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독점 지배

하고 있었지만 삼성SDI, LG전자 등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설비증설을 통해 최근 시장점유율을 약 50%까

지 올려놓았다.

최근 마쓰시타가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일각에서는 일본기업과 정부까지 나서 한국을 상대로 특허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국내기업과 정부 또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대응책

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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